
프랑스 비에르종 선교지 소식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25 :40)

한국에서 휴가를 마치고 다시 선교지 비에르종으로 오면서 교회에 필요한 물품 등으로 35킬로그

램의 무거운 짐을 공항에서부터 전철을 갈아타고 기차로 비에르종에 도착헀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이동하는 것은 참 고생스럽습니다. 감사하게도 비에르종역에 내려서는 저를 픽업하러 나와 

준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도움이 필요할 때 저를 도와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에 어

려움 가운데서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어제는 간병인으로 일하는 콩고 출신이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 자매가 예배 후 교회에서 나오며 제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활하

고 사는지 묻길래 봉사로 교회를 섬긴다고 했더니 저를 생각하고 챙겨준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여유로운 시간을 누려 본 적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들

이 많아 잠을 못 자고 사역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느라  

고군분투하지만 선교사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것을 듣고 기운이 빠졌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그 자매를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주의 종인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는데 그것은 작은 자를 기억하

고 도움의 손길을 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입니다. 위로나 격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하나

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인지를 선교사로 살면서 더더욱 느끼고 있습니

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

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

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엡4 :15-16)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서 구역 모임을 하고자 3회에 걸쳐 리더 교육을 했습니다. 무엇

보다 사역을 위해 동역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부탁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

셔서 주일학교 신입교사 교육을 하고 교사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주부터 구역모임이 시작됩니다. 소그룹 모임인 구역예배로 모여  말씀과 교제 그리고 기도

를 통해 교인들이 믿음으로 함께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부터 제자 훈련이 8주간 있습니다. 5명의 지원자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니 -고전9 :22

주 중에 영어 회화 클럽과 한국어수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28일에 비에르종 주민들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를 돕기 위한 한국의 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잘 준비되어 진행되고 이 행사에 오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로 이어져 복

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도록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차량 문제

주일에 대중교통이 없고 교인들을 픽업해야 할 필요가 커져서 차가 있어야 하는데 지인 선교사님

이 쓰던 차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번역가가 제 서류를 

번역하면서 등록번호를 잘못 기입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운전면허증으로 바꾸는데 1년 4개월이

나 지난 지금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하순까지는 꼭 프랑스 운전면허증이 나와야 하는데 

차를 받아 등록할 수 있으니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교사이지만 목회자로서도 섬겨야 하는데 제가 불어 사용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

지 못해서 설교 준비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게 필요한 언어 구사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

을 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으로 바빠서 불어 수업에 가야 할 지 망설이다가 기도하며 사람들을 만날 겸 가게 되었습니

다. 그곳에서 인도네시아 사람인 디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

습니다. 비에르종에서 조금 떨어진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개신교회가 없어서 기도하고 있

었는데 저를 만나게 되었다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며 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

하시는 것을 볼 때 전지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란 사람인 교회의 건물 주인 칼릴과 에브라

임 형제와도 만나고 있고 티벳 사람들 등 여러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기도제목 :이강례 선교사 (서상춘, 준희, 혜빈, 혜원)

1. 동역할 일꾼이 세워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역리더 교육, 신입 교사교육이 잘 진행되도록  

지혜주시고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10월부터 시작되는 구역모임이 잘 이루어져 믿음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10월에 시작되는 제자 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4.10월 28일에 있을 우크라이나 돕기를 위해 한국문화의 밤을 계획하고 있는데 잘 준비되게 하시

고 이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5. 영어회화 클럽, 한국어수업 등으로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일하소서. 

6. 제게 사역에 필요한 지혜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공급하소서.

7. 프랑스 운전면허증이 속히 발급되어 받게 하시고 수동기어로 운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보내주소서.  체류증 발급이 잘 되도록 도우소서.

7. 가족의 건강을 돌보시고 모두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소서.


